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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개발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터커먼즈(KRDC)를 실제 이용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구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KRDC 체계 구축과 관련한 
연구데이터 관리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KISTI를 제외한 24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응답한 15개 기관 중 후속 인터뷰에 동의한 9개 기관의 연구데이터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설문 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한 통합 분석 프레임워크의 도입과 외부에 공개된 분석 SW를 사용할 수 있는 
체제에 대한 제공 의향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후속 인터뷰를 통해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의 외부 공개 현황을 파악해보았을 
때, 매우 소수의 기관만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분석해보면,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 인프라와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으나,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석 자원을 공개 및 공유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RDC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연구 현장에서의 분석 인프라와 분석 서비스의 공유가 필수적인 만큼 연구 현장에서의 인식 전환, 나아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며, 
후속 인터뷰에서 제시된 시스템의 편리성, 보안, 보상체계 등을 잘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infrastructure and services for analyzing research data for research 

data managers at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under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NST) who will actually use the Korea Research Data Commons (KRDC), which is being developed by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 an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research data manage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KRDC system. For the study,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24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excluding 
KISTI, and interviewed research data managers from 9 of the 15 institutions surveyed who agreed to follow-up interviews. As 
a result of the survey, most institutions were providing related services, and their willingness to introduce an integrated analysis 
framework for the use of research data and provide a system for using externally released analysis software was also high. 
Meanwhile, when we investigated the external disclosure status of each institution’s analysis services through follow-up interviews, 
only a minimal number of institutions were disclosing them to the outside world. The findings reveal that there is a demand 
to utilize analysis infrastructure and services when provided through the framework. However, it is difficult to disclose and 
share the analysis resources held by each organization. In order to establish the KRDC system, it is essential to share research 
sites’ analysis infrastructure and services, and in addition,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research sites and institutional changes 
are necessary. Furthermore,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policies that consider the system’s convenience, security, and compensation 
system raised in the follow-up inter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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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00년대 과학 연구환경의 변화에 따라 2004년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과학기술장관 회의에서 ‘공

적자금이 투입된 연구데이터의 접근에 관한 선

언(Declaration on Access to Research Data 

from Public Funding)’을 채택함으로써 연구 

결과 및 과정을 개방․공유하는 오픈사이언스 

개념이 대두되었다. 오픈사이언스의 개념이 등

장한 것은 20년이 넘었지만, 2020년대에 들어 

개방형 과학을 통한 글로벌 난제 공동해결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미국이 2023년을 ‘오픈 사

이언스의 해(The year of Open Science)’로 

선포한 데에서 볼 수 있듯이(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2023), 오픈사이언스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

이 데이터 기반의 과학으로 변화하고 있고, 지

식정보의 공유와 공정 접근을 보장하는 오픈사

이언스가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연구데이터, 나

아가 연구소프트웨어의 개방과 공유는 연구의 

재현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켜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 중복 연구를 최소화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 데이터 중심의 연구개발을 지향하면서 

연구데이터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전 과정에 필

요한 소프트웨어, 인프라와 같은 리소스를 공

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젝트가 선

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유럽 오픈사

이언스 클라우드(Europe Open Science Cloud, 

이하 EOSC), 호주 연구데이터커먼즈(Australia 

Research Data Commons, 이하 ARDC)를 대

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이하 

KISTI)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을 지원하

기 위해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이하 DataON)

을 개발하여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는 DataON과 함께 분석 인프라, 분석 서비스 

등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연구

데이터커먼즈(Korea Research Data Commons, 

이하 KRDC)를 구축하고 있다. 

연구데이터커먼즈의 구축 과정에서 심원식 외

(2023)는 개방형 연구 커먼즈(Open Research 

Commons)의 구현을 위한 연구데이터플랫폼

에 대한 연구자 요구를 분석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 주제로 삼은 개방형 연구 커먼즈는 전

통적인 의미의 학술출판물 외에 연구데이터를 

수집, 공유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도구 및 컴퓨팅 자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Bourne et 

al., 2022), 본 연구에서는 연구데이터와 더불어 

연구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인프라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체계의 관점으로 연

구데이터커먼즈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심원식 외(2023)는 개방형 연구 커먼즈의 잠

재적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 상황에서 

겪는 연구데이터, 분석도구, 컴퓨팅 자원과 관

련한 주요 경험과 필요를 살펴보고, 개방형 연

구 커먼즈의 필요에 대한 요구를 탐색함으로써, 

개방형 연구 커먼즈의 실제 구현을 위한 기반을 



 국가연구데이터커먼즈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데이터 관리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467

모색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50

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약 85%가 

개방형 연구 커먼즈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커먼즈 서비스가 제공되면 이를 통하여 본인의 

연구데이터(약 77%)와 분석도구(약 84%)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향을 나타냈으며, 또한 공유

된 연구데이터(약 92%)나 분석도구(약 93%), 

컴퓨팅 자원(약 93%)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향

도 나타났다. 즉 많은 연구자들이 개방형 연구 

커먼즈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것이라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는 잠재적 이용자를 대

상으로 한 요구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구

현된 개방형 연구 커먼즈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이용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ISTI에서 개발 중인 

국가연구데이터커먼즈를 실제 이용할 국가과

학기술연구회(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 Technology, 이하 NST) 산하 정

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데이터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후속 인터뷰를 

통해 연구 현장에서 활용이 되는 분석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과 경험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연구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석 인

프라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데이터커

먼즈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용자 

요구사항이 반영된 연구데이터커먼즈 체계를 

구축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

의 의의가 있다.

1.2 연구 절차

연구데이터 관리자들의 연구데이터커먼즈 

체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는 다

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NST 산하 25개 출연(연)

들 중 설문 수행 주체인 KISTI를 제외한 24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연구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분석 인프라와 서비스의 현황과 연구데이

터 관리자들의 인식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시

한 설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뷰 문항을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설문조사 응답에서 후속 인터뷰에 동의한 9개 

기관의 연구데이터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결과를 분석

하여 시사점 및 연구데이터커먼즈 정책 수립 방

향을 도출하였다(<그림 1> 참조). 

설문조사 실시 

⇩

설문 결과 분석 및 인터뷰 문항 도출

⇩

설문조사 응답 기관 중 후속 인터뷰에 동의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뷰 진행

⇩

인터뷰 결과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연구데이터커먼즈 정책 수립 방향 도출

<그림 1> 연구 절차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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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데이터커먼즈

2.1 해외 현황

주요 선진국은 새로운 지식과 가치의 창출 

및 공유․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오픈사이언

스 정책을 추진하고, 연구데이터 및 인프라의 

공동 활용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

다. 대표적인 예로 EOSC, ARDC를 비롯하여, 

연구데이터동맹(Research Data Alliance, 이하 

RDA)의 Global Open Research Commons(이하 

GORC), 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The Committee 

on Data for Science and Technology, 이하 

CODATA)의 Global Open Science Cloud(이

하 GOSC)가 있으며, 각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EOSC는 2015년 5월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가 유럽의 과학 연구 디

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유럽의 기존 연구데이터 인프라를 연합하고 과

학을 위한 FAIR 데이터 및 관련 서비스의 웹

을 실현(Web of FAIR Data and services)하

여 FAIR 원칙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상호 운용

하고 기계가 실행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

표로 한다. EOSC의 역할은 연구자들에게 학문

과 지리적 경계를 넘어 과학적인 발견과 협력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Budroni, 

Claude-Burgelman, & Schouppe, 2019).

2017년 6월 첫 번째 EOSC Summit에서 프

로세스가 시작되어(약 70개국), 2018년 3월 유

럽위원회에서 ‘EOSC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발

표하였으며, 2020년 EOSC의 주요 기능이 구현

되어 EOSC Portal1)이 오픈됨에 따라 EU 회원

국에 분산된 기존 연구데이터 인프라들을 연합

하고, 이에 대한 접근 기반을 마련하였다. EOSC 

프로젝트는 여러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연구데

이터 및 서비스 시스템에 원활하고 개방적인 

액세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오픈사이언스 구

현에 기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미경, 

조민희, 임형준, 2023). 

구현 초기 단계(2018~2020)에서 EC는 약 800

억 유로의 예산이 투입된 EU의 연구 및 혁신 기

금 프로그램인 Horizon 2020(2014~2020)을 통

해 2억 5천만 유로를 투자받았으며(European 

Commission, 2020), 구현 단계(2021~2027)에

서는 연구 및 혁신을 위한 EU의 주요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955억 유로의 예산을 가진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으로 Strategic 

Research and Innovation Agenda(SRIA)에 

따라 21억 8천6백만 유로를 투자받아 진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ARDC2)는 호주 연구 문화를 발전시

키기 위한 20년 비전의 일환으로 국가 협력 연

구 인프라 전략(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Infrastructure Strategy, 이하 NCRIS) 이니

셔티브로서 발족하여, EOSC 및 NCRIS 국가 

연구 인프라 로드맵에 따라 2018년 7월 데이터 

수집 역할을 하던 ANDS(Australian National 

Data Service),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역할을 하

던 NeCTAR(National eResearch Collaboration 

Tools and Resources), 데이터 저장 및 관리 역

할을 하던 RDS(Research Data Services)를 통

 1) https://eosc-portal.eu/

 2) https://ardc.edu.au/about-us/who-we-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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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2019년 5월 독립적인 법적 기관으로 공

식 출범한 것이다(Barker, Wilkinson, & Treloar, 

2019).

ARDC에서 정의한 연구데이터커먼즈는 데이

터와 관련된 리소스(스토리지, 컴퓨팅, 모델)를 

결합하여 연구자가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 집약

적 연구를 수행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종의 디지털 커먼즈이다. ARDC는 데이터를 통

해 호주 연구자에게 경쟁 우위를 제공하고 호주 

연구 품질과 영향력 극대화를 목적으로 연구자

의 서비스 탐색, 접근, 효과적인 사용을 보조하

는 연구 환경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으며, ANDS, NeCTAR, RDS를 통합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디지털 연구 인프라, 플랫폼, 

기술, 데이터 컬렉션에 접근 가능하도록 지원하

는 역할을 하고 있다(Finkel, 2017).

호주 정부는 NCRIS 프로그램을 통해 2016~ 

2022년도에 ARDC 통합 전 e-Research 프로

젝트에 1억 6천만 달러의 예산을 할당한 바 있

고, 2023~2027년도의 ARDC 프로젝트에는 1

억 2천만 달러를 편성한 바 있다. 

한편 RDA는 연구데이터 분야의 가장 대표적

인 글로벌 기구로써, 연구데이터와 관련된 다양

한 리소스 공통요소인 연구데이터커먼즈를 상

호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ORC Interest 

Group을 통해 연구데이터커먼즈의 글로벌 표

준 모델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Payne et 

al., 2023). RDA GORC International Model 

Working Group3)은 GORC Interest Group의 일

환으로 진행 중이며, EOSC, 아프리카 오픈 사이

언스 플랫폼(African Open Science Platform), 

국제 가상 천문대 연합(International Virtual 

Observatory Alliance, IVOA)과 같은 국가, 범 

국가 및 도메인별 조직들 간의 협력을 지원하

기 위한 결과물을 개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CODATA는 ISC(International 

Science Council) 산하 위원회로써, GOSC 

Initiative4)를 만들어 RDA의 GORC와 상호 참

조하며 글로벌 오픈 사이언스의 실현을 위한 작

업(Working Group)을 진행하고 있다. GOSC

는 조화된 정책, 상호 운용 가능한 프로토콜, 투

명한 서비스 및 지속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글로

벌 협력 및 개방형 과학을 위한 대륙 간 인프라 

및 가상 연구 환경을 공동 설계하고 공동 구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유럽, 미국, 중

국, 호주, 캐나다, 한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2.2 국내 현황

국내의 경우, 연구데이터과 함께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한 분석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KISTI의 DataON-CANVAS 분

석 서비스, 한국화학연구원의 화학 분야 인공

지능 플랫폼(ChemAI), 소재 연구데이터 지능

형 플랫폼(K-MDS), 바이오소재 정보 통합플

랫폼(BioOne) 등이 있다. 해당 플랫폼들은 연

구데이터와 함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

프라와 툴킷을 함께 제공한다. 

KISTI에서는 DataON을 통해 공유되는 연구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KRDC를 구

축하고 있다(임형준 외, 2022). KRDC는 연구데

이터와 리소스를 함께 연계 활용하는 체계이며, 

 3) https://www.rd-alliance.org/groups/gorc-international-model-wg

 4) https://codata.org/initiatives/decadal-programme2/global-open-science-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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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데이터, 연구소프트웨어, OpenAPI, 웹서비

스, 가상 머신, 데이터 저장소, 클라우드 등의 공

개된 리소스들을 논리적으로 연합(Federation)

하여 연구데이터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다양한 리소스 중에 연

구데이터를 분석․활용하기 위한 연구소프트

웨어5)의 공유․활용에 초점을 두고 연구데이

터커먼즈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연구 결과인 

논문에서 사용한 연구소프트웨어의 재현성은 

과학에서 매우 중요하며, 재현성 확보를 위한 

개방과 공유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KRDC

는 EOSC과 마찬가지로 FAIR 원칙에 따라 데

이터 중심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리소스들을 자

유롭게 발견(Findable), 접근(Accessible), 상호

운용(Interoperable), 재사용(Reusable)할 수 있

도록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Wilkinson 

et al., 2016). 

KISTI는 RDA의 GORC, CODATA의 GOSC 

등의 글로벌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며(송사광 외, 

2023), 글로벌 연구데이터 커먼즈 기관(EOSC, 

ARDC, RDC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상호운용

성 확보를 통해 국가적 오픈사이언스 역할을 강

화하고자 하고 있다. KRDC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 및 허브 서비스의 개발 역시 이

러한 맥락에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KRDC 체

계 구축을 위한 리소스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

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KRDC의 구조는 연구데이터의 분석․활용

을 위한 연구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와 연구소

프트웨어의 공유․활용을 위한 허브 서비스로 

구성된다. KRDC 프레임워크는 연구자가 다양

한 유형의 연구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재사용

하기 위해 상호 운용하는데 필요한 기능 및 서

비스를 제공하며, 각 기관에 프레임워크 배포를 

통해 연구소프트웨어 공유․활용 체계를 구축

한다. KRDC 허브 서비스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운영되는 리소스의 메타데이터를 등록, 수집하

여 이용자들의 검색 인프라를 지원하는 카탈로

그 서비스, 통합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본 연구

에서는 데이터 분석 환경 및 분석 도구를 중심

으로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여 KRDC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

하고자 하였다.

3. 설문 및 인터뷰 데이터 분석

본 연구에서는 출연(연)의 연구데이터 관리

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후속 

인터뷰에 동의한 설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인

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분석 인프라와 

서비스의 현황 파악 및 연구데이터커먼즈 체계

에 관한 연구데이터 관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

기 위해, NST 산하 25개 출연(연) 중 설문 수

행 주체인 KISTI를 제외한 24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NST의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설문지를 송부하였다. 설문조사는 2022년 7

월 한 달간 실시하였으며, 24개 출연(연) 중 총 

15개(62.5%) 기관이 설문조사 문항에 회신하였

 5) 연구소프트웨어란 연구자들이 연구데이터를 분석․활용하기 위해 생성한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소스 코

드, 컴파일된 코드 등을 의미하며, 오픈 소스와 비교해서 볼 때 과학적 기여로 발행된 논문에서 사용한 소프트웨

어로 한정할 수 있다(Gomez-Diaz & Recio,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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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문조사 응답 기관 중 후속 인터뷰에 동의

한 기관은 9개 였으며, 각 기관의 연구데이터 관

리자를 대상으로 각 기관과 일정을 협의한 후, 

2022년 9월 7일부터 11월 5일까지 직접 방문하

여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3.1 설문 데이터 분석

연구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분석 인프라와 

서비스의 현황 파악 및 연구데이터커먼즈 체계

에 관한 연구데이터 관리자들의 인식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표 1> 및 <부록 1> 참조). 1, 2번 문항은 

각 기관별 분석 인프라와 분석 서비스의 현황

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번 문항에서 분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 1-1번 문항

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분석 인프라를 제공

하고 있는 경우에는 1-2번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2번 문항에서 분석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지 않은 경우 2-1번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2번 문항에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거나, 2-1번에서 제공 의향이 있다고 응답

한 경우 2-2번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3, 4

번 문항의 경우 연구데이터커먼즈 체계 구축과 

관련한 연구데이터 관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

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에 회신한 15개 기관명은 ID로 대

체하여 정리하였으며, 설문 응답 결과는 <표 2>

와 같다. 

먼저 각 기관별 분석 인프라와 분석 서비스

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1, 2번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분석 인프라에 대한 문

항에는 15개 기관 중 4개 기관(26.7%)이 분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제공

하는 분석 인프라는 모두 기관 보유 장비 형태

라고 응답하였다. 분석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

는다고 응답한 11개 기관(73.3%) 중 5개 기관

은 향후 분석 인프라 제공 의향이 있다고 응답

하였으며, 3개 기관은 현재는 고려하지 않지만, 

향후 도입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분석 서비스에 대한 문항에는 15개 

기관 중 5개 기관(33.3%)이 분석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분

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문항 번호 설문 문항 내용

1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한 분석 인프라(워크스테이션, 서버, GPU 등) 제공 여부

1-1 향후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한 분석 인프라 제공 의향

1-2 제공하고 있는 분석 인프라의 형태

2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한 분석 서비스 제공 여부

2-1 향후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한 분석 서비스 제공 의향

2-2
연구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의향이 있는 경우,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할 예정인 

서비스의 수준

3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한 분석 인프라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도입 의향

4 외부에 공개된 분석 SW 사용 가능한 체계 제공 의향

<표 1> 설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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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기관 ID

1 1-1 1-2 2 2-1 2-2 3 4

분석 인프라

제공 여부

향후

분석 인프라 

제공 의향

제공하는 

분석 인프라

분석 서비스 

제공 여부

향후

분석 서비스 

제공 의향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분석 서비스*

프레임워크

도입 의향

외부공개 

SW

제공 의향

I-4 ✕ ○ - ✕ ✕ - ○ ○

I-6 ✕ ✕(향후) - ✕ ○ 3 ○ ○

I-10 ○ - 기관 보유장비 ○ - 1,2,3 ✕ ○

I-11 ✕ ✕ - ✕ ✕ - ✕(향후) ○

I-12 ✕ ○ - ✕ ○ -
기타(분석인

프라 구축 중)
○

I-13 ○ - 기관 보유장비 ○ - 4 ✕ ✕
I-14 ✕ ✕(향후) - ✕ ✕(향후) - ✕(향후) ✕(향후)

I-15 ✕ ✕ - ✕ ✕ - ○ ○

I-17 ✕ ✕ - ✕ ✕ - ✕ ✕
I-18 ✕ ○ - ✕ ○ - ○ ○

I-19 ○ - 기관 보유장비 ○ - 1,2,3,4,5 ○ ○

I-20 ✕ ○ - ✕ ○ 1,2 ○ ○

I-21 ✕ ○ - ✕ ○ 1,4 ✕ ○

I-24 ○ - 기관 보유장비 ○ - - - -

I-25 ✕ ✕(향후) - ○ - 2,3,4,5 ✕ ✕
*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분석 서비스 

  ① 연구자가 직접 분석 SW를 개발하고, 실행이 가능한 대용량 분석 인프라 제공

  ② 연구자가 필요한 분석 SW를 직접 개발하여 실행할 수 있는 분석 지원 도구 제공(R, Jupyter 등)

  ③ 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외부 분석 SW 제공(웹기반 or 다운로드)

  ④ 데이터 전처리, 분석 SW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환경 제공

  ⑤ 소속 연구자들이 직접 개발한 분석 SW를 공유하는 환경 제공

<표 2> 분석 인프라 및 서비스 현황과 연구데이터 관리자 인식 파악을 위한 설문 응답 결과

① 연구자가 직접 분석 SW를 개발하고, 실

행이 가능한 대용량 분석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기관은 I-10, I-19, I-24 3개 기관이었으

며, ② 연구자가 필요한 분석 SW를 직접 개발하

여 실행할 수 있는 분석 지원 도구(R, Jupyter 등)

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기관은 I-10, I-19, I-24, 

I-25 4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기관이 해당 서비

스 유형을 제공하고 있었다. ③ 기관 소속 연구

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외부 분석 SW(웹

기반 or 다운로드)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기관

은 I-10, I-19, I-25 3개 기관이었으며, ④ 데이

터 전처리, 분석 SW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환

경을 제공한다고 응답한 기관은 I-13, I-19, I-25 

3개 기관이었다. 마지막으로 ⑤ 소속 연구자들

이 직접 개발한 분석 SW를 공유하는 환경을 제

공한다고 응답한 기관은 I-19, I-25 2개 기관으

로 가장 적은 기관이 해당 서비스 유형을 제공

하고 있었다. 또한 I-19 기관의 경우 설문조사

에서 제시한 모든 형태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24 기관의 경우 설문조사에서 제공하고 있

는 분석 서비스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으나, 

후속 인터뷰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파악하

였다. 인터뷰에서 I-24 기관은 주로 연구자들이 

전통적으로 분석에 사용하는 SW와 Python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인프라가 부족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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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있으나 기관에서는 가상머신을 활성화하

여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설문조사에

서 제시한 분석 서비스 형태를 매칭해보면 ① 

연구자가 직접 분석 SW를 개발하고, 실행이 

가능한 대용량 분석 인프라와 ② 연구자가 필

요한 분석 SW를 직접 개발하여 실행할 수 있

는 분석 지원 도구(R, Jupyter 등) 형태를 제

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

한 10개 기관(66.7%) 중 5개 기관이 향후 연구

데이터 활용을 위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의

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I-6 기관은 ③ 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외부 분

석 SW(웹기반 or 다운로드)를 제공할 예정이

라고 응답하였으며, I-20 기관은 ① 연구자가 

직접 분석 SW를 개발하고, 실행이 가능한 대

용량 분석 인프라와 ② 연구자가 필요한 분석 

SW를 직접 개발하여 실행할 수 있는 분석 지원 

도구(R, Jupyter 등)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응

답하였다. I-21 기관은 ① 연구자가 직접 분석 

SW를 개발하고, 실행이 가능한 대용량 분석 인

프라와 ④ 데이터 전처리, 분석 SW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응답하

였으며, I-12, I-18 기관은 제공하고자 하는 분

석 서비스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한 분석 서비스의 

제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4개 기관은 

I-4, I-11, I-15, I-17 기관이었으며, I-14 기관

은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제공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데이터커먼즈 체계 구축과 관

련한 연구데이터 관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3, 4번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레임워크 도입 의향에 대한 문항에는 15

개 기관 중 6개 기관(40%)이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개 기관(13.3%)은 현

재는 고려하지 않으나 향후 도입할 예정이라

고 응답하였고, 1개 기관(6.67%)은 기타 의견

으로 현재 분석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다고 응

답하여, 절반 이상의 기관이 프레임워크 도입

에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5개 기관 중 5개 기관(33.3%)은 프레임워크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

개 기관(6.67%)은 해당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외부 공개 SW 제공 의향에 대해

서는 15개 기관 중 10개 기관(66.7%)이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개 기관(6.67%)은 

현재는 고려하지 않으나 향후 도입할 예정이라

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기관이 외부 공개 SW 제

공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3개 기관

(20%)은 외부 공개 SW 제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개 기관(6.67%)은 해당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 

3.2 인터뷰 데이터 분석

24개 출연(연)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15개 

기관 중 후속 인터뷰에 동의한 9개 기관의 연구

데이터 관리자를 대상으로 2022년 9월 7일부터 

11월 5일까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기관별 인터뷰 일정 및 참여자 리스트는 <표 

3>과 같으며, 9개 기관에서 1~3명의 담당자가 

인터뷰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연구데이터 관

리자 15인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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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ID 참여자 ID 인터뷰 일시

I-4
I-4-1

2022.09.26. 14:00~16:00
I-4-2

I-10
I-10-1

2022.11.05. 10:00~12:00
I-10-2

I-13
I-13-1

2022.09.21. 14:00~16:00
I-13-2

I-18
I-18-1

2022.09.07. 16:20~17:20
I-18-2

I-19 I-19-1 2022.09.27. 14:00~16:00

I-20 I-20-1 2022.09.19. 14:00~16:00

I-21 I-21-1 2022.09.16. 09:00~11:00

I-24

I-24-1

2022.09.26. 14:00~16:20I-24-2

I-24-3

I-25 I-25-1 2022.09.13. 14:00~16:00

<표 3> 인터뷰 참여 현황 

연구데이터커먼즈를 실제 이용할 출연(연)

의 연구데이터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

행함으로써 연구 전 과정에서 활용되는 연구 

자원인 데이터, 인프라, 분석 SW 등에 대한 관

리 과정과 인식을 파악하고, 연구 자원을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접근 및 재사용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연구데이터커먼즈에 대한 요구사항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30분 정도 연구데이터커먼즈에 대한 개

념을 소개한 후, 각 연구기관의 현황 및 요구사

항을 파악하기 위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각 

기관별로 상황에 따라 인터뷰에 약 1~2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준비한 인터뷰 질문지의 질문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새로운 질문을 추가하는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질문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다음과 같

이 구성되었다. (1) 각 기관에서 연구데이터 활

용을 위해 제공하는 분석 인프라와 (2) 각 기관

의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해 제공하는 분석 서

비스에 대해 향후 제공 계획 및 외부 공개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설문조사에서

는 기관의 입장에서 연구자를 위해 제공하는 

분석 인프라에 대해 확인하였다면, 인터뷰에서

는 각 기관의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분석 

인프라와 분석 서비스, 그리고 기관별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였다. 이를 통해 

설문조사 문항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기관의 

개별적인 특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3) KRDC 구축 시 고려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

한 의견도 수집하였다. 

3.2.1 기관별 분석 인프라 현황

먼저 각 기관의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해 제

공하는 분석 인프라에 대해 질문하였다. 분석 

인프라는 워크스테이션, 서버, GPU 등을 의미

한다. <표 4>와 같이 인터뷰에 참여한 9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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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ID 분석 인프라 제공 여부 향후 분석 인프라 제공 의향 제공하는 분석 인프라

I-4 ✕ ○ -

I-10 ○ - 기관 보유장비

I-13 ○ - 기관 보유장비

I-18 ✕ ○ -

I-19 ○ - 기관 보유장비

I-20 ✕ ○ -

I-21 ✕ ○ -

I-24 ○ - 기관 보유장비

I-25 ✕ ✕(향후) -

<표 4> 분석 인프라 현황 설문 결과

의 설문조사 응답을 살펴보면, 4개 기관이 분석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하였으며, 제공하는 분석 

인프라는 모두 기관 보유 장비 형태라고 응답

하였다. 분석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

답한 5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향후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한 분석 인프라를 제공할 의향이 있

다고 응답하였으며, 1개 기관은 현재는 고려하

지 않으나, 향후 도입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여 

인터뷰에 참여한 기관들은 분석 인프라 제공에 

긍정적인 기관들임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분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고 응답한 기관은 4개 기관으로 이들 기관에서

는 기관 보유장비 형태로 분석 인프라를 제공하

고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 각 기관별로 제공하

는 분석 인프라의 조금 더 상세한 형태를 파악

하고자 하였고, 추가적으로 해당 인프라를 외부

에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I-10 기관의 경우 인프라는 개방형으로 제공

하고 있으며, 26년까지 분석 인프라를 저장용

량 46페타바이트 정도로 운영할 예정이고, 국

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당 분야 연구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으로 사업이 승인되어 진행하고 있

었다.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당 분야 데

이터를 모으려고 했으나 중복성 때문에 각 부

처의 메타데이터만 연계하여, 해당 분석 인프

라에서는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조회한 후, 

원 사이트로 링크하여 다운받도록 연결하고 있

다고 하였다. 

I-13 기관의 경우 계산 자원, 내부 클러스터 

등 시뮬레이션을 위한 원내 인프라는 있지만, 외

부 사용자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정책적

인 문제라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I-19 기관의 경우 내부적으로 자원들에 대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현

재는 외부로 서비스할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하였다. I-19 기관은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데이터와 분석 인프라

가 상호 연계 가능한 형태로 커뮤니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I-24 기관의 경우 분야 특성상 국제 커뮤니

티를 통해 연구데이터와 분석 모델 공유 플랫

폼이 잘 갖춰져 있다. 데이터 저장 스토리지, 클

러스터 등 기관 보유 인프라가 잘 제공되고 있

으며,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커뮤니

티를 통해 안정적으로 데이터, 모델, 서비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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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가 모두 제공되고 있다. 외부 공개에 대해

서는 보안상 데이터의 외부 공개가 어렵고, 전

문 분야 데이터이므로 데이터 공개에 따른 부

담이 있다고 하였다.

분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4개 기관 중 3

개 기관이 외부 공개에 대해 응답하였는데, 1개 

기관은 해당 인프라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었으

며, 2개 기관은 외부 사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에서 분석 인프라를 제공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5개 기관 중 4개 기관

은 향후 분석 인프라 제공 의향이 있다고 답변

하였으며, I-25 기관은 현재는 분석 인프라 제

공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도입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I-4 기관의 경우 분석 작업을 주로 개인의 로

컬 PC에서 수행하고, 계산 자원을 필요로 하는 

컴퓨팅 환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기관 내 데이터 관리체계로써 분야 특성

을 가진 데모 프로그램을 통해 시험 결과를 정

리하고 평가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다. 데

이터 특성상 보안의 문제로 인증 및 인가를 통

해 원내 연구자들도 액세스가 제한되며, 참여

연구원들만 해당 프로젝트내에서 데이터를 공

유할 수 있다고 하였다.

I-18 기관의 경우 분석 인프라 제공 계획이 

있으나, 기관 내부에서도 분야마다 많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고, 분야에 따라 사용

하는 인프라와 서비스가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

에 인프라 환경이 필요한 내부 인원이 많지 않아

서 소규모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현장에서 데이터를 취득하는 분야는 현실적으로 

인프라 환경의 니즈가 없으며, 대부분 개인 PC

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I-20 기관은 연구데이터 수집 및 공유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분석 활용 플랫

폼으로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

는 소규모의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연구자 개인별로 소규모 서버 환경을 구

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I-21 기관은 부서마다 분야 및 데이터의 특성

이 달라서 공통된 데이터를 모으기가 어려운 실

정이나 시범 사업을 통해 데이터 관리를 할 예

정이라고 하였다. 기관 특성상 실험 데이터를 

만드는 데이터 생산 업무가 주 업무이고 외부에

서 사용하는 분석 업무는 없기 때문에, 분석 인

프라나 사용하는 SW는 일부 연구원들이 활용

하기는 하나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며, 대부분 

전문 분석 도구를 본인의 워크스테이션에서 돌

리며, 분석은 개인의 영역이라고 하였다.

I-25 기관은 현재는 분석 인프라 제공에 대

해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도입할 예정이

라고 응답하였는데, 속도, 보안 문제로 상용 클

라우드를 분석 인프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

였다. 

3.2.2 기관별 분석 서비스 현황

다음으로 각 기관이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해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에 대해 질문하였다. 분

석 서비스는 분산 환경, 실시간 분석, 딥러닝 학

습 환경, 분석 지원 도구(R, Python, Jupyter 

등), 공개/상용 분석 SW 등을 의미한다. <표 

5>와 같이 설문조사에서는 인터뷰에 참여한 9

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 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분석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었다.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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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ID 분석 서비스 제공 여부 향후 분석 서비스 제공 의향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분석 서비스*

I-4 ✕ ✕ -

I-10 ○ - 1,2,3

I-13 ○ - 4

I-18 ✕ ○ -

I-19 ○ - 1,2,3,4,5

I-20 ✕ ○ 1,2

I-21 ✕ ○ 1,4

I-24 ○ - -

I-25 ○ - 2,3,4,5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분석 서비스 

  ① 연구자가 직접 분석 SW를 개발하고, 실행이 가능한 대용량 분석 인프라 제공

  ② 연구자가 필요한 분석 SW를 직접 개발하여 실행할 수 있는 분석 지원 도구 제공(R, Jupyter 등)

  ③ 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외부 분석 SW 제공(웹기반 or 다운로드)

  ④ 데이터 전처리, 분석 SW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환경 제공

  ⑤ 소속 연구자들이 직접 개발한 분석 SW를 공유하는 환경 제공

<표 5> 분석 서비스 현황 설문 결과

다고 응답한 4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향후 연구

데이터 활용을 위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의

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인터뷰에 참여한 기관

들은 분석 서비스 제공에도 긍정적인 기관들임

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 응답한 5개 기관에 대해 인터뷰를 수행하여 

각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분석 서비스에 대

해 조금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추

가적으로 분석 서비스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

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I-10 기관의 경우 클라우드 기반 연구 환경을 

제공하여 ① 연구자가 직접 분석 SW를 개발하

고, 실행이 가능한 대용량 분석 인프라를 제공

하고 있으며, ② 연구자가 필요한 분석 SW를 

직접 개발하여 실행할 수 있는 분석 지원 도구

도 제공(R, Python, Jupyter 등)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를 통해 분석 도

구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③ 기관 소속 연구자들

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외부 분석 SW도 제공

하고 있었다. 

I-13 기관의 경우 분석 서비스는 내부적으로 

활용가능한 웹 기반 계산 플랫폼을 제공하여 

④ 데이터 전처리, 분석 SW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안 정책상 외

부 공개는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I-19 기관의 경우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모든 

형태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분야 커뮤니티를 통해 데이터, 분석 

모델들이 잘 공유되고 있었다. 데이터와 분석 

모델들은 분야 커뮤니티를 통해 재사용하기 때

문에, Jupyter 환경과 같은 서비스로 실행하면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연구자가 활용하는 분

석 모델의 80%는 커뮤니티를 통해 이미 공유

된 것을 재활용하는데, 20%의 연구를 위한 코

드는 매우 다양하고 파편화가 심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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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징하기 어렵고, 재사용 가능성도 매우 낮

은 실정이다. 바이오, 재료 등의 분야는 공통으

로 활용되는 형태의 모델이 있어 공유, 활용이 

가능하지만, 물리, 천문과 같은 분야는 실질적 

연구를 위한 코드, 분석 모델이 파편화되어 재

사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기 어렵다고도 

하였다. 따라서 향후 재사용 가능한 코드를 기

관 내에서 제공할 계획은 없으며, 데이터가 워

낙 크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모델이 

실행 되고, Jupyter와 같은 환경이 프런트엔드 

서비스로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I-24 기관의 경우 설문조사에서 제공 분석 

서비스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으나, 해당 내

용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였다. 주로 연

구자들이 전통적으로 분석에 사용하는 SW와 

Python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인프라

가 부족한 측면은 있으나 기관에서는 가상머신

을 활성화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분석 서비스 형태를 매칭

해보면 ① 연구자가 직접 분석 SW를 개발하

고, 실행이 가능한 대용량 분석 인프라와 ② 연

구자가 필요한 분석 SW를 직접 개발하여 실행

할 수 있는 분석 지원 도구(R, Jupyter 등) 형

태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 협력 

기관에서 공유하는 SW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

며, 분석 SW의 경우 데이터 공통 포맷으로 공

유되기 때문에 커뮤니티 내에서 많은 연구자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I-25 기관의 경우 ①번 항목만 제외하고 모

든 형태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

였는데, 인터뷰를 통해 I-25 기관은 자체적으로 

AI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I 플랫폼에는 자체적 혹은 개인적으로 연구

를 진행하여 생긴 분석 모델을 논문 발표 후에 

웹서비스에 퍼블리시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입

력 데이터에 따라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업로드 

형식으로 통일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언급하였

다. 현재 AI 플랫폼은 기관 내부 연구원 및 일

반 연구자에게도 오픈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

리고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AI 플랫폼과 별

개로 연구원들은 각자 Jupyter, Python 환경

에서 분석 모델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AI 

플랫폼 자체에서 모델 전후처리는 Python 기

반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플랫폼 서비스 측면

에서는 RESTful기반으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Python 인터페이스를 AI팀에서 개발하

고 있다고 하였다.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5개 기관 중 1

개 기관은 해당 서비스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

었으며, 3개 기관은 외부 사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에서 분석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관은 4개 기관으로, I-4 

기관을 제외하고 향후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

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

였다.

I-4 기관의 경우 별도로 기관에서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는 없지만, 주로 SAS 통계 프로그

램을 활용하고, 통계 시각화를 하거나 실험 결

과의 유의성 평가를 하는 등 계량학적 분석 및 

가시화 유료 SW 등 상용소프트웨어를 주로 사

용한다고 하였다. 대부분 간단한 분석이므로 계

산 자원과 같은 인프라 환경은 불필요하고, 기

관 전체 데이터 규모가 28GByte로 작은 편이라

고 하였다.

I-18 기관은 설문조사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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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서비스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았으나, 인

터뷰를 통해 AI 분석 플랫폼 개발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많이 쓰는 라이

브러리를 설치한 분석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라

고 하였다. 이는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항목에 

매칭해 볼 때 ③ 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주로 많

이 사용하는 외부 분석 SW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I-20 기관은 설문조사에서 ① 연구자가 직접 

분석 SW를 개발하고, 실행이 가능한 대용량 

분석 인프라와 ② 연구자가 필요한 분석 SW

를 직접 개발하여 실행할 수 있는 분석 지원 도

구(R, Jupyter 등)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응답

하였는데, 인터뷰를 통해 주로 Matlab, SPSS 

등의 분석 SW를 구매하여 사용하지만, 기관 

차원에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I-21 기관은 ① 연구자가 직접 분

석 SW를 개발하고, 실행이 가능한 대용량 분석 

인프라와 ④ 데이터 전처리, 분석 SW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응답하

였는데, 해당 인터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3.2.3 KRDC 구축 시 고려 및 요구 사항

<표 6>과 같이 설문조사에서는 인터뷰에 참

여한 9개 기관 중 4개 기관이 연구데이터 활용

을 위한 분석 인프라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다면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개 기관이 외부에 공개

된 분석 SW를 기관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

는 체계가 있다면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KRDC의 구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질문하

였다. 각 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보면 

크게 시스템의 편리성, 메타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 품질 관리 이슈, 보안 및 보상 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시스템의 편리성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I-10 기관은 연구자가 등록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실험데이터가 쌓였을 때의 로그 

관리, 기록관리 도구 등의 소프트웨어 제공 필

요성과 연구노트 작성처럼 데이터 등록, 메타데

이터 입력 등의 자동화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I-18 기관에서는 깃허브와 같은 인터랙티브

한 성격의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빠

기관 ID 프레임워크 도입 의향 외부공개 SW 제공 의향

I-4 ○ ○

I-10 ✕ ○

I-13 ✕ ✕
I-18 ○ ○

I-19 ○ ○

I-20 ○ ○

I-21 ✕ ○

I-24 - -

I-25 ✕ ✕

<표 6> 프레임워크 도입 및 외부공개 SW 사용 의향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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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정보처리 프로세스와 다양한 앱을 통하여 사

용자가 원하는 기능과 업무를 직관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제공을 요청하였다. 

I-19 기관은 공유되는 모델들이 실행되는 VM 

이미지 등의 메타데이터가 잘 구축되고, KRDC

에서 분석 환경 구성 열람 및 수정이 용이한 환

경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데이터 입출력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처

리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기

술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도 하였다.

둘째, 메타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특히 

I-10 기관에서 정확한 메타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사례로 데이터를 등록할 때 정

확한 정보를 넣어주면 데이터 사용성이 높아지

지만, 실제로 연구자가 데이터를 등록할 때 메

타데이터를 입력받는 항목이 많아서 연구자들

이 입력하기 쉽지 않고 오류가 입력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링을 검증하는 경우에 대부

분 실패하게 된다고 하였다.

셋째, 데이터 품질 관리 이슈에 대해서도 I-10 

기관에서 언급하였다. 데이터 유형에 따라 분

야 전문가가 품질 검증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메타데이터 역시 메타데이터 전문가가 확인하

여 품질을 관리해야하며, 그것이 가능할 때 연

구자가 해당 데이터를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

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안 및 보상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I-18 기관과 I-24 기관이 언급하는데, 

I-18 기관은 KRDC 프레임워크가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쉽게 제공된다면 KRDC를 통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으나, 먼저 공유에 

따른 보안, 보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

였다. 특히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워

크플로우 등의 보안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

문에 적절한 보상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며, 보안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I-24 기관은 1차 원시데이터는 저장하지만, 

국가 보안 문제 등으로 2차 분석 데이터는 저장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관리하며, 공동연구기관

에 한정하여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데이

터 보안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KISTI에서 개발 중인 연구데

이터커먼즈를 실제 이용할 NST 산하 출연(연)

의 연구데이터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연구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분

석 인프라와 분석 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데이터커먼즈 체계 구축과 관련한 연구데

이터 관리자들의 인식을 조사해 보았다. 아직 

국내에서는 연구데이터커먼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는 최근 데이터 중심의 연구개발을 지

향하면서 연구데이터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전 

과정에 필요한 리소스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

한 정책 및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국내의 연구데이터

커먼즈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방안 도출

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에서 분석 인프라에 대한 문

항에는 15개 기관 중 4개 기관이 분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석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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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응답한 11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향후 

분석 인프라 제공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3개 기관은 현재는 고려하지 않지만, 향후 도입

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여, 15개 기관 중 12개 기

관이 분석 인프라 제공에 긍정적인 응답을 하

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석 서비스에 대한 

문항에도 15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분석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분석 서비

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0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향후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분석 서비스의 제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

한 4개 기관 중 1개 기관도 현재는 고려하고 있

지 않으나, 향후 제공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여, 

15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분석 서비스 제공에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 도입 의향은 15개 기관 중 6개 기관

이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개 기

관은 현재는 고려하지 않으나 향후 도입할 예

정이라고 응답하였고, 1개 기관은 기타 의견으

로 현재 분석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다고 응답

하여, 절반 이상의 기관이 프레임워크 도입에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

막으로 외부 공개 SW 제공 의향에 대해서도 15

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고, 1개 기관은 현재는 고려하지 않으나 

향후 도입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기

관이 외부 공개 SW 제공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출연(연)의 분석 

인프라와 분석 서비스의 Pool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으며, 프레임워크와 외부 공개 SW 사용

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후속 인터뷰를 통해 각 기관별로 분석 

인프라와 분석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지, 외부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분석 인

프라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연

구데이터 활용을 위한 분석 인프라 및 분석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도

입과 외부에 공개된 분석 SW를 사용할 수 있

는 체제에 대한 제공 의향 역시 높았으나, 분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4개 기관 중 1개 기관

만이 해당 인프라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었으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5개 기관 중에서

도 1개 기관만이 해당 서비스를 외부에 공개하

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분석해보면, 프레임워크

를 통해 분석 인프라와 분석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으나, 각 기관

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석 인프라와 분석 서비스

는 공개 및 공유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이터가 잘 공유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의

견을 살펴보았을 때, 데이터 보안 유지를 위해 

외부 공유가 어렵기도 하고, 보편적으로 다른 

정보는 공유하여 활용하고 싶지만 나의 연구 

정보는 공개를 꺼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출연(연) 전문가들은 기존의 분석 SW를 

활용하거나 커뮤니티를 통해 분석 인프라, 분

석 모델을 쉽게 확보 가능하여, 데이터 기반 연

구 수행에 어려움이 없고 각 소속 기관 내의 정

보 공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데이터커먼즈 체

계 구축과 더불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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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현장의 인식 전환, 나아가 제도적 변화일 

것이다. 

연구데이터커먼즈 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글

로벌 연구데이터커먼즈 기관과 협력 및 상호운

용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제

고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연구환경에 있어서의 

연구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이며, 시스템의 편리성, 보안, 보상체계 등을 잘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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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 문항

1. 귀 기관에서는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한 분석 인프라(워크스테이션, 서버, GPU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

  ① 제공하고 있지 않음 (1-1번 항목으로 이동)

  ② 제공하고 있음 (1-2번 항목으로 이동)

  1-1. 귀 기관에서는 향후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한 분석 인프라를 제공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

      ① 제공할 의향이 있음

      ② 고려하지 않고 있음

      ③ 현재는 고려하지 않으나, 향후 도입할 예정임 

      ④ 기타 [                                                   ]

  1-2. 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분석 인프라는 어떤 형태입니까? (      )

      ① 연구자 개인 장비

      ② 기관 보유 장비

      ③ 외부 공공 클라우드

      ④ 외부 사설 클라우드 (Microsoft, Google, AWS 등)

      ⑤ 기타 [                                                   ]

2. 귀 기관에서는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한 분석 서비스(분산 환경, 실시간 분석, 딥러닝 학습 환경, 

분석 지원 도구: R, Python, Jupyter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

  ① 제공하고 있지 않음 (2-1번 항목으로 이동)

  ② 제공하고 있음 (2-2번 항목으로 이동)

  2-1. 귀 기관에서는 향후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

      ① 제공할 의향이 있음 (2-2번 항목으로 이동)

      ② 고려하지 않고 있음

      ③ 현재는 고려하지 않으나, 향후 제공할 예정임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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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귀 기관에서 연구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의향이 있다면, 어떤 수준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할 예정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      )

      ① 연구자가 직접 분석 SW를 개발하고, 실행이 가능한 대용량 분석 인프라 제공

      ② 연구자가 필요한 분석 SW를 직접 개발하여 실행할 수 있는 분석 지원 도구 제공

(R, Jupyter 등)

      ③ 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외부 분석 SW 제공(웹기반 or 다운로드)

      ④ 데이터 전처리, 분석 SW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환경 제공

      ⑤ 소속 연구자들이 직접 개발한 분석 SW를 공유하는 환경 제공

3. 귀 기관에서 연구데이터 활용을 위한 분석 인프라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다면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      )

  ① 도입할 의향이 있음

  ② 고려하지 않고 있음

  ③ 현재는 고려하지 않으나, 향후 도입할 예정임 

  ④ 기타 [                                                   ]

4. 귀 기관에서 외부에 공개된 분석 SW를 귀 기관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까? (      )

  ① 제공할 의향이 있음

  ② 고려하지 않고 있음

  ③ 현재는 고려하지 않으나, 향후 제공할 예정임 

  ④ 기타 [                                                   ]


